
vol.18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9.09.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향

  01 주요 내용

Ÿ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요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국회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Ÿ 사회복지사업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연장근로 제한에 특례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본 개혁안의 적용에서 제외됨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각 시․군․구의 예산 범위 내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 제외’라는 개혁안에 따른 수당금액의 하락은 없음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

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 특례적용을 폐지하여야 함 

Ÿ ‘통상임금’ 과 관련하여 복지시설은 ‘연봉급제(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후 12개월로 나

눠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어 모든 시설에 준용됨으로 ‘통상 

임금범위가 명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큰 영향은 없음

Ÿ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약 18%에 

달하며 이들 중 35세 이상의 경우, 고용관계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비정규직의 95%는 이용시설에 종사하고 대부분 단위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수행인력으로, 호봉 

승급 없이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어 고용관계를 4년으로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주요 쟁점

통상임금
통상임금 규정 및 범위의 명확화

→ 법률에 명시

(노동계)휴가비․김장보너스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정부)고정성이 없음으로 제외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포함 주당근로시간 범위

→ 현행 1주당 68시간(40+12+16) 

(노동계) 1주당 52시간(40+12) : 휴일연장 근로 

중복할증 가능

(권성동의원) 1주당 60시간(40+20) :휴일 근로 

삭제(중복할증 불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원할 경우’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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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2조 9000억 원 배정

  01 주요 내용

Ÿ 기획재정부가 386.7조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 복지 분야는 122.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

-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로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총수입(391조 

5000억 원) 증가율이 지난해(3.5%)보다 1.1%포인트 낮아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예산 237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68.7

복지분야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15.7 122.9

Ÿ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핵심은 청년희망, 문화융성, 민생안정이며, 복지 영역에서는 생애주기

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 감염병 예방 등의 기능 강화에 초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수준이 가각 2.4%, 1.4% 인상되고, 임플란트, 틀니 등 의료급여

의 보장성을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및 근로지원인 확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지급 등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도 확대 예정

구 분 ’15 ’16안 증가율  비 고

기초생활보장 94,773 101,305 6.89 ․ 생계급여(26,988→32,728)

공적연금 396,612 427,073 7.68 ․ 국민연금 급여(165,875→185,488)

보육․가족․여성 54,278 55,571 2.38
․ 양육수당(11,018→12,192) 

․ 보육교직원인건비 등(6,746→7,794)

노동 155,162 172,920 11.44 ․ 구직급여(41,084→51,228)

보훈 46,376 47,404 2.22 ․ 보훈보상금(23,435→24,539)

주택 183,867 192,943 4.94 ․ 행복주택(10,454→13,211)

노인청소년 90,362 93,890 3.90 ․ 기초연금지급(75,824→78,692)

취약계층 23,688 24,886 5.06 ․ 장애인활동지원(4,679→5,009)

보건 104,010 104,918 0.87 ․ 감염병 대응(4,118 → 5,476)

사회복지일반 7,697 7,916 2.85 ․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2,136→2,337)

합  계 1,156,824 1,228,828 6.22  6.2% 증가

Ÿ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나 연금과 같은 법적 복지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이 

증가액의 절반가량으로 사실상 ‘제자리 예산’이라는 지적

- 구직급여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노사정이 합의할 때

만 유효한 예산이며, 구직급여를 포함한 4대 공적연금 증가분만 약 3조 원으로 증가액의 

42.3%를 차지하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증가

- 특히,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지난해에 

이어 논란이 예상  ※ 정부는‘무상보육·보육에 대한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

위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9월 9일 입법예고한 상황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Ÿ ’1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경기도의 주요 사업은 평택·당진항 항만개발, 제2판교 조성, 

케이컬쳐벨리 조성, 경원선 복원 등 SOC 사업이 대부분이며,  유사·중복,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등 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 정책과 맞물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 추진의 제

약 및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SIB 등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다각화 노력 필요

*단위: 조원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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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화폐가 뜬다

Ÿ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녹색달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

대에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됨

Ÿ 국내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50여개이나 현재 30여개가 활용되고 있고, 민간 주도에서 점차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Ÿ 최근 동향 및 대표 사례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 일  시 : 9. 17.(목) 14:00

∙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 대  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계자 및 내외빈 700명

※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032-683-4486)

199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지역화폐가 최근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음

경기도

과천 품앗이 지역화폐‘아리’: 2000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 활동중인 회원은 150명 

정도이고 까페 가입자 수는 1,000명 규모. 회원은 주부들이 대부분이며 교육, 아이돌

보기, 상담, 집수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

성남, 생활임금제 초과분에 대해‘성남사랑상품권’지급 : 2006년 지역화폐 20억 원

을 발행하였고, 2009년부터 연 1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현재 가맹점 수는 7,900여 곳에 이르고 있음

수원시민화폐본부, 시범운영 끝내고 본격 가동 : 수원에서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작

년 9월 출범식 이후 6개월 간 시범사용을 진행함. 수원시민화폐는 이용자들이 추진본

부에 돈을 입금한 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

서울

서울 e 품앗이 : 2010년 11월, 노원, 양천구의 시범사업 후 현재 13개 자치구가 운영

하고 있음. 돌봄, 학습지도, 상담, 수리, 이미용 등의 품과 식품, 의료, 도서, 장난감 

등의 물품이 거래됨

대구

대구 지역화폐‘늘품’: 2005년 본동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대구 달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2014년 기준 760명의 회원을 보유. 도시락배달과 물품 판매 등에서 

화폐를 받을 수 있음

인천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판매처 확대 : 2014.12월부터 8월까지 15억원 어치가 판매

되었으며,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 1,400여개의 가

맹점에서 사용됨. 소비자는 3%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

대전

대표적인 지역화폐, 한밭 레츠의‘두루’: 2000년 대전지역 70여가구로 시작해 현재 

680여 가구의 회원을 보유함. 의료협동조합, 약국, 카센터, 사진관, 음식점, 수학학원 

등 2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강원  

강원도,‘강원화폐’발행 추진에 난항 :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지

2014년 6월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실시.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

였으나,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임

전북
전주시, 지역화폐‘온’: 지역 화폐를 총 6,000만 원을 발행하고,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교육․문화 체험 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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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FACT CHECK

고용복지+센터, 행복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인가?

Ÿ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20개소, 2017년까지 70개소 예정 

Ÿ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를 비롯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기관이 한 공

간에서 일자리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현재 4,231건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고, 취업실적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Ÿ 일자리 관련기관의 공간적 통합은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통합성과 

신속성 개선에 효과가 있음 

Ÿ 그러나,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Ÿ 고용복지+센터가 중앙과 지자체 사업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사업의 효과검증,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한 경기도 고용복지+센터의 특색마련이 요구됨 

- 일자리센터와 복지부서간의 연계 강화와 취약계층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과 일자리

알선사업이 필요함. 일자리센터와 자활을 중심으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지원

강화 필요

대상자 미스매치 문제 : 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용에 대한 욕구를 가진 차차상위 이상의 소

득대상이 다수를 차지함. 때문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담당하는 복지팀이 고용복

지+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는 어려움

차상위층의 취업률 제고 효과가 불명확 : 고용복지++센터의 주된 목적은 탈빈곤, 탈수급으로, 

20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수급자의 6.1%가 탈수급하였으나, 실제 차상위 자활종료나 

사망, 연령초과 등의 비자발적 요인의 탈수급이 42.9%를 차지함. 고용복지통합적 제공을 통한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남양주의 경우,  

복지서비스 수혜

자 843명 중,

센터 내에서 연계

된 대상자는 절반

(49.8%)에 그치고 

있음

04 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1).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소진 극복방안 기초연구.

Ÿ 사회복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는 효능감 감소(3.7), 사회복지공무원은 감

정적 고갈(3.9)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Ÿ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과부하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처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Ÿ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경험은 언어폭력(233건)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은 욕설 

및 저주가 37% 차지하였음

Ÿ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소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및 조직차원의 대처, 

고객 또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이 요구됨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민원인 폭력 경험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4).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주간 복지동향에 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jypark@ggwf.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